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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나무챔버앙상블은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소속앙상블로 



천년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고려황실용 상감청자 생산을

관할한 ″고려시대 관요″였던 이곳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에 2011년 4월에  “부안청자박물관”을 개관하여 

전시실 총6실과 부대시설 총3개를 갖춰 부안군이 직접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제1종 전문박물관이다.

전시동 1층은 고려청자 제작과정을 볼 수 있는 제작실, 

놀이와 체험을 통해 청자를 보다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실, 국내 외 박물관과 교류전 등 각종 

특별전시를 위한 기획전시실, 부안청자 이야기를 

4D 애니메이션으로 상영하는 특수영상실로 구성되어있다.

전시동 2층은 진품의 고려청자가 전시되어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명품실, 청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실로 갖춰져 있다.

체험동 2층 도예체험실에서는 1일 4회에 걸쳐 체험객 

누구나 만들어볼 수 있는 도자기 제작방법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체험객이 만든 작품을 소중히 다뤄 1,300도 

내외에서 도자기로 완성하는 가마소성실이 1층에 있다.

야외사적공원에는 천년 전 고려청자를 구워냈던 가마터를 

1998년 발굴 조사하여 출토된 가마와 유물을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2기의 가마보호각이 있고, 민간 도예가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도예창작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또한 부안군에서는 유구한 천년 유적지와 유물을 계승, 발전

시키고자  청자여의두문2인반상기, 청자기와수저받침, 

청자상감국화문잔 등 부안군 자체개발 상품을 올 7월부터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부안청자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기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